내일 1433년
당시 인간과 마족 사이에 주종관계를 놓고 벌이는 인류 최악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양측 합 약 20만여 명의 생명이 집결. 이 전투는 인류 역사상 둘도 없는 최대 규모의 전투였으면서 동시에 단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놀라운 전투였지만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 전투에 유일한 사망자는 마족을 이끌 던 마왕으로 그를 죽인 것은 인간을 이끌던 용사였다.
용사는 마왕에게 접근하기 위해 단독으로 움직였고 이 사실을 눈치챈 마족 5만여 명이 용사의 앞을 막아 섰다. 용사는 그들을 모두 쓰러트리고 마왕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이 전투는 오만 대전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 외 인간과 마족은 서로 대치한 상태였지만 마왕이 죽음에 이르기 까지 서로 바라볼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으론 침묵의 전쟁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용사는 그날 이후 마족의 마왕으로 자리를 잡아 인간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마족을 보호 하는데 이른다.
많은 의문을 남긴 역사를 뒤로 하고 그로부터 8년이 흐른다.
내일 1441년
마왕과의 싸움이 있었는지 8년 후 그 주변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속출한다는 소문은 괴담마냥 기괴했지만 소문을 들은 용사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큰 힘의 충돌에 의한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의 각성.
하지만 생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현상
다만 세상은 그것을 받아 들이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시작할 것을 생각한 용사는 자신이 책임 지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각성한 이들을 이용하려는 여러 세력들 또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일 1445년
각성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자신들의 마을을 세우고 생계를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돈벌이에 사용하게 된다. 
내일 1448년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배달 업으로 처음 그것을 시작한 것은 현 마을에 초대 촌장으로 가능한 모든 것 동원해 15년간 사람들에게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내일 1460년
마을의 배달부로서 교육을 받은 5명의 4기 교육생들이 정식으로 직원이 되었다.
